
일본 기업·경영 동향

기 업 경 영 정 보

□ 건설 하청업체의 연쇄도산 방지 대책 도입1)

- 국토교통성(國土交通省)은 종합 건설회사 파산시 하청업체들의 연쇄도산

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하청업체에 대한 선금 분배를 보증하는 선금보증

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

일본에서는 공공사업을 수주한 건설업체에 공사대금의 40%를 선금으로

지급하고 이중 일부를 하청업체에 분배토록 하고 있으나, 공사를 수주하

는 업체가 이를 분배하기 전에 파산할 경우에는 하청업체의 연쇄도산을

막기 어려운 상황임

따라서, 국토교통성에서는 종합건설회사가 자치단체나 공공사업의 발주처

로부터 받은 선금이 하청업체에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선금 보증사업 을

확대할 계획임

·선금 보증시스템에 의해 종합건설회사는 보증회사에 일정 금액의 보증료

를 지불하고, 보증회사는 하청업체에 선금의 지불을 보증하고 선금이 하

청업체에 올바르게 지급되는지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게 됨

<그림> 선금보증 시스템

1) 日本經濟新聞(2001년 4월 16일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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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종합전기업체들의 에너지 서비스 사업(ESCO) 진출2)

- 중전(重電)부문의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일본의 종합전기업체들은 에너지

서비스 사업(ESCO; Energy Service Company)에 진출하고 있음

히타치(日立)를 비롯하여, 도시바(東芝)와 미쓰비시(三菱) 등 일본의 대표

적 종합전기업체들은 기업의 에너지절약시스템을 지원하는 ESCO사업을

강화하고 있음

히타치는 계약업체에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큰 모터와 인버터를 무료로 대

여해주고, 절감된 전력 요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HDRIVE' 비즈니스

모델을 추진 중에 있음

·현재 일본의 중전기 시장은 전력 회사들의 설비 투자 감소에 따라 4년 연

속 시장 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며, 이로 인해 모터나 인버터를 단순 가

공·판매하는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은 한계를 보이고 있음

·일본 내 ESCO사업의 잠재 시장 규모는 2조 엔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,

ESCO의 성공 여부가 일본 중전기 산업의 부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

으로 기대되고 있음

□ 은행의 MBO 중개 확대3)

- 최근 일본 금융기관들의 경영자매수(MBO; Management by out) 중개 참

여가 확대되고 있음

· MBO란, 기업의 자회사나 특정 사업부의 경영자가 모회사로부터 사업을

인수하는 것으로서 합병·인수(M&A)의 한 형태임

·일본에서는 최근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의한 자회사 및 사업부의 매각 활

성화로 은행들의 MBO 중개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

금융기관들은 MBO 중개를 새로운 수익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MBO에 대

한 조언 및 자금 조달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

후지(富士)은행은 자회사인 후지 Corporate advisory'를, 니혼코교(日本興

業)은행은 Private equity부 를 신설해서 MBO업무를 강화하고 있음

2) 日本産業新聞(2001년 4월 13일자)
3) 日本經濟新聞(2001년 4월 13일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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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NKK와 가와사키제철의 경영 통합4)

- N KK와 가와사키제철의 합병은 세계 철강 메이커의 구도 재편을 한 단계

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

·지난해 4월 사업소간의 구매 및 물류, 공장 보수협력 등의 다각적인 협력

을 추진해온 NKK와 가와사키제철은 4월 13일 경영 통합에 합의함

·양사의 합병으로 전세계 철강 메이커는 올 10월 새롭게 탄생하는 유럽의

유지노 등 3사, 아시아의 신일본제철과 포항종합제철, 그리고 NKK와 가

와사키제철 등 3~4개 그룹으로 재편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

- 이러한 철강 업체의 대형화 및 통합화 추세는 최대 철강 수요 시장인 미

국과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의 현지 생산 체제 구축에 따른 대응 전략임

·또한, 업체간 통합을 통해 제조 설비의 중복·과잉투자를 막고 불필요 인

력들을 감원시킴으로써 업종 경쟁력을 제고시킴

·NKK와 가와사키제철의 합작사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측면에서 일본 내 1

위 업체인 신일본제철과 대등한 규모를 가지게 되었음

·한편, 양사는 합병을 통해 500억 엔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지만,

아직까지는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는 포항종합제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

태임

<표> 대형 철강회사의 재무현황 비교5)

구분 NKK+가와사키제철 신일본제철 포항종합제철

매출액 (억엔) 30 ,400 27 ,400 12 ,053
영업이익 (억엔) 1,530 1,600 1,917
매출영업이익률(%) 5 .0 5 .8 15 .9
주주자본비율 (%) 12 .4 22 .1 46 .1
주가총액 (억엔) 8 ,085 14 ,771 7 ,874

(임종욱 : frontier@hri.co.kr ☎ 3669-4065)

4) 日本經濟新聞(2001년 4월 14∼17일자)
5) NKK, 가와사키, 신일본제철의 매출액, 영업이익은 2001년 3월 기준이며 주주자본비율은 2000년 9월

기준임. 포항종합제철은 1999년 12월을 기준으로 했으며, 환율은 1엔=0.0949원으로 적용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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